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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출구전략 신호에 달러 약세로 1,060원대 후반 하락 마감

전일 우리 환시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여온 유로화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출구 전략 시사에 강세를 보인 영향으

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1,069.0원에 거래를 마감하였다.

우리 환시가 현충일로 휴장한 가운데, 수요일 새벽 뉴욕 환시에서 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우리 화요일 종가 대비 4.5원 하락

한 1,066.20원에 최종 호가되었다.

우리 환시가 현충일로 휴장한 사이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다음주 예정된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탈리아-스페인 등 反-EU 또는 脫-EU 성향 정당 집권 등에 따라

붕괴 위기에 놓이며 가치가 폭락했던 유로화가 급등하며, 리스크 오프로 인해 촉발된 달러 강세를 저감하였다. 이에 우리 환시는 1,

070원 이하에서 개장하여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이후 저점 매수 등에 하단이 지지되며 1,068원 내외에서 등

락하였다. 오후들어 1,068원 후반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일시적으로 네고에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였으나, 이후 결제 수요가 재유입

되며 화요일 종가 대비 1.70원 하락한 1,069.0원에 거래를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2.73원 하락한 971.61원을 기록하였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67.00 1069.30 1066.60 1069.00 1067.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1.50 976.30 965.32 974.32

다음주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앞둔 경계감 등에 제한적 등락 전망

금일 환율은 다음주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경계감 등에 1,070원선 기준 제한적으로 등락할 전망이다.

오늘 새벽 뉴욕 환시에서 원화 1개월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우리 전일 환시 종가 대비 3.25원 상승(스왑포인트 고려

) 1,071.05원에 최종 호가되었다.

트럭 파업 장기화, 10월 선거를 앞둔 역내 정치적 지형 변화 등에 브라질 시장 내 혼란이 계속되며 헤알화 가치가 '15년 美 테이퍼

링 개시 전후까지 하락한 가운데, ECB 양적완화 종료 시그널로 리스크 온 확대 현상은 소폭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로화

가 반락하며 글로벌 달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유로존 정치 불안정 해소 국면에서 리스크 온으로 선회하며 국내 투

자를 확대한 외국인이 다음주 美, EU, 日의 연이은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브라질 등 신흥국 불

안상황에도 불구, 우리 시장의 양호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 시 큰 폭의 이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일 환율은 1,070원선 기

준 제한적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67.33 ~ 1075.00 원

전일동향

금일 전망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379.07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25원↑

■ 美 다우지수  :   25241.41, +95.02p(+0.3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4.8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972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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